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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GALAXY NOTE7 DESIGN STORY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는 기존에 없던 모바일의 세계관을 새롭게 한 ‘오리지널’이었습니다. 

여태껏 없던 ‘패블릿’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냈고 스마트폰이 작은 펜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갤럭시 노트의 변화에 세상은 주목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멋진 진화를 기대하고 경쟁자들은 숨 죽여 변화의 방향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갤럭시 노트7이 공개되었습니다. 수많은 퇴고를 거쳐 정제된 소설처럼 

다시 한번 오리지널의 저력을 세상에 보이고자 합니다. 

패블릿의 역사를 S Pen으로 써 내려갈 갤럭시 노트7의 디자인 스토리,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적 변화

쉽게 눈에 보이는 급진적인 변화가 혁신은 아닙니다.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신규 사용자들에게도 놀라움과 

동시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변화가 진정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오리지널답게 대담하게, 

오리지널답게 우아하게.

PRODUCT DESIGN 

글래스를 이용한 가장 완벽한 조형으로 상하, 전후, 좌우에 

더 발전된 3D Forming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알루미늄 7000 

계열의 신소재로 경도와 강도를 높이고 글래스의 코너 부분을 

더 견고하게 다듬어 메탈과 글래스의 단차 없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그립감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과 같은 크기의 

5.7인치 스크린임에도 더 얇아진 베젤로 대화면의 사용성과 5.7인치 스크린임에도 더 얇아진 베젤로 대화면의 사용성과 

동시에 더욱 컴팩트한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상하, 전후, 좌우 대칭의 완벽한 조형

펜의 본질적 감성을 살리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펜촉이 얇아지고, 펜 옆면 버튼 위치를 8.5mm 위쪽으로 이동하여 

필기시 손가락에 걸리지 않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또한 전면 

스크린의 R값을 타이트하게 조절해 S Pen이 닿는 영역을 구석까지 

넓힘으로써 쓴다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한층 살렸습니다.  

펜으로 쓰듯, S Pen

기존보다 부드러운 조형미를 강조했듯 색채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선사하는 색을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하였습니다. 블랙 오닉스, 

실버 티타늄, 골드 플래티넘은 기존의 색을 계승하되 보다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수정하였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느껴지도록 

채도를 낮춰 글래스와 메탈이 더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휴식과 여유로움을 담은 블루 코랄을 추가하여 프리미엄 

플래그쉽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블루 코랄의 경우 다른 색들과는 달리 메탈 부분은 

중성적이고 트렌디한 로즈골드, 글래스 부분은 자연의 색을 담은 

블루로 투 톤의 콤비네이션을 이루어 여성 및 젊은 층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세련된 감성을 담았습니다.

오랜 고민을 담은 CMF

완성도 있는 제품을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핏감을 높인 

Leather cover, 세워놓고 사용할 일이 많은 대화면에 맞춘 

S view standing cover 그리고 갤럭시 노트7의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는 Clear cover를 

준비해 소비자의 사용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품의 완벽한 조형미와 부드러운 색감에 맞춰 패키지에는 제품의 완벽한 조형미와 부드러운 색감에 맞춰 패키지에는 

잔잔한 패턴을 추가하였고 커버는 종이가 아닌 패브릭, 가죽의 

느낌으로 첫인상에서도 우아함을 살렸습니다.

액세서리, 그리고 패키지

손이 가는 대로 바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성가심이나 심리적 장벽 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요소들을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UX의 요건입니다. 

그렇게 오리지널이 찾은 UX의 우아한 해법.

UX DESIGN 

Screen-off memo, Action memo, S Note, Memo, 4가지로 

세분되어 있던 노트 관련 앱을 하나로 통일하여 마치 한 권의 노트를 

쓰듯 정리하고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스크린이 꺼져있을 때도 

S Pen을 뽑아서 Screen-off memo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진화된 

Screen-off memo 기능은 3페이지까지 원하는 내용을 길게 작성 

가능하며, Always On Display에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S Pen으로 클립핑하면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또한 동영상을 S Pen으로 클립핑하면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주어 손쉽게 모션 이미지로 공유하는 재미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Pen & Note App

갤럭시 노트7의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 단말기를 보는 것만으로 

잠금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금해제의 기능뿐 아니라 

Secure Folder를 만들어 사적인 콘텐츠와 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ID와 비밀번호를 Samsung Pass로 관리하면 복잡한 비밀번호 없이도 

다양한 사이트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을 통해, 모바일 뱅킹 앱 사용시 지문/홍채 인식으로 

쉽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생체 인증을 통한 높은 보안 수준으로 해킹과 도용의 가능성으로부터 생체 인증을 통한 높은 보안 수준으로 해킹과 도용의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줍니다. 첩보영화에서나 보던 최신 

기술을 갤럭시 노트7으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문과 홍채를 둘 다 등록해두고 그때그때 원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해제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놀라운 기능, 홍채인식

Quick panel에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

(기어, BT 헤드셋, TV 등)의 주요 기능을 제공하여 앱에 진입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기명과 배터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 갑작스러운 배터리 방전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직관적으로 

빨리 주변 기기에 호응합니다. 

Quick Connect

Device maintenance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폰의 상태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화면구성과 인터랙션으로 

기기 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고, 악성 앱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스마트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메뉴에서 제공하는 App power monitor기능은 

사용자가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용자 

모르게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앱을 감지하여 절전 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오래 

갤럭시 노트7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직관적이고 완벽한 관리

그렇게 태어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7이 될 때까지 노트는 최초의 

명성을 지키며 진화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걸맞게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갤럭시 노트7은 아주 우아하게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패블릿 카테고리의 최초이자 최고로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완벽의 여정을 지속할 것입니다. 

최초에 혁신적인 ‘오리지널’로 소개되었던 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존재감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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